
기台丑준가족

넥두대간 종주를 시작하면서

괌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웥몀

둠 반일 : 1월11일〜 12일 무박

제1구간 : 성창개（LOW—만복대정 

령치 （L1■如!）—주촌（500点

좀주길이 : 약 123mi 좀주시간 : 약 5시간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맑고 포근하다,

1월11일 오후 8시 3釦분 접을 떠나 동대문역에 도 

착하니 오후 1Q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데 

놀라며 서울고려관괌 버스는 일행을 싣고 목적지인 

지리산 섬람개를 향하여 줄발하였다,

오늘은 백두대간 ?차 총주대끠 줄발을 축하홰 주기 

위하여 1차에서 &차 까지쁴 좀주팀헤서 구성된 각 회 

차의 죄장, 訐 및 축하팀 들이 참석하여 2대의 버스 

로 줄발한다는 이구 둠반대장쁴 설명을 귀가에 스치 

며 감시 눈을 감는다,

버스는 힘겹게 살얼음이 내려 앉은 뱀이 모리를 뒤 

틀고 잆는 지리산 관톰 도로를 올라 성삼재에 1월12 

일 채벽 4시에 도착, 졸리운 눈을 비비고 밖을 보니 

별이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생각보다 날쎄가 

포근하였다,

장비를 갖추고 앞 사람믜 발자국을 따라 만복대를 

향하여 줄발하였는데 10분을 못가 헤드랜턴이 고장나 

비상용 핸드 후래쉬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뒤따라가 

면서 장비 준비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며 겨울 산행 

특히 야간둠반 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되겠다고 다짐 

해 본다,

만복대헤 서 지리산 천화봉을 감耕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2■년간의 월 笄차 • 4주차 백두대간 

총주팀의 앞날이 폄탄하기를 빌며, 나 자신도 좀주 계 

획에 차理없이 참석할 수 잆기를 빌어본다,

만복대의 눈바람은 이렇게 날세가 홓은 날인 데도 

상상을 초월한다,

가만히 서 잆기가 림들 정도의 바람과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 허바지까지 빠지는 눈밭에서 일단 줌명사진 

을 일단 찍고 검령치 휴게소를 향하여 줄발 허허 이 

게 웬 일이요 지금까지의 적설은 장난이었네,

앞사람 발자국을 조금만 벗어나면 허벅지까지 빠지 

는 눈에 골짜기를 취 감는 구름, 불어오는 바람과 날리 

는 눈발, 미꼬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행군을 계 

속하지만 검말 겨울산의 둠반은 이런 것이구나 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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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본다.

경사가 없고 바람이 잦은 곴이 나오자 버스안에서 

의 짝지가 아침을 먹자고 하여 눈밭위에 간이 밥상을 

차리고 지나가는 일행들에게도 식사를 하고 가자고 

서로 눈짓한다.

정말 눈이 내린 겨울산의 경치는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며 허겁지겁 허기긴 배를 채우고 중명사진 2호를 

찍고 정령치를 향하여 줄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미꼬러 지고 기면서 중간 지 

점인 정령치에 도착하자 선발대는 느긋하게 아침를 

먹고 이었다.

정퀑치 휴게소는 겨울 혹한기에는 폐쇄되어 물이 

나오기 않는다고 하여 가지고 간 물을 아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믜 마지막 코스인 주촌믈 

향하여 발걸음을 재록해본다,

사리봉까기 힘겨운 고개길을 올라가자 가파른 내리 

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뒤에 따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짝기가 

없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 정신없이 고개만 보고 올라오 

다 보니 짝지가 없어 진 풀도 몰라다,

내려가서 만나기로 하고 혼자서 눈홯인 가파른 능 

선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주촌 삼거리 1.5km 한참을 가니 주촌 삼거리 

1.01™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WOta가 왜 이렇게 

먼가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언덕을 내려가는 데 아 

뿔舛 스틱 끝마디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5m 정도를 

슬라이딩하고 나니 점신이 멍하다,

앞뒤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다,

점신을 가다듬고 주촌 삼거리에 도착하니 일행도 

없고 버스도 없다.

감시 기다리다 옆에 있는 민박궙에서 옷을 갈아입 

고 나오니 버스가 도착하고 하산 팀들이 보이기 시작 

한다.

이구 둠반대장이 도착하고 백두대간 종주를 산신께 

고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서울로 줄발. 제1최 백두대 

간 종주를 마무리하고 제2최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작 

별을 고한다.

둠반일 : 2003년 1월 25일일

제2구간 : 고기리（50如） t 여원재!;負t 고 

남산（847m） t 사치개（500的

종주길이 : 약 1件m 좀주시간 : 9시간

1월25일은 11시에 돟대문운돟장에서 줄발하는 것 

으로 되어 이어 늦저녁을 먹고 1일차 족주때의 경험 

을 살려 보온도시락 2개에 밥과 둰장국, 보온물톰에 

따뚯한 물 그리고 쟁상주까지 준비하여 눈이 내릴 것 

이라는 기상예보를 귀가에 담고 지하철에 오른다.

1월26일 채벽 4시 1일차 마지막 구간인 고기리헤 

도착하니 눈발이 간간히 날리고 잆어나 그다지 줍지 

는 않았다,

이구대장의 1시간 취침 소리를 들으며 산행 시작전 

감은 산삼보다 寺다는 짝지의 넋두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고 감을 청한다,

나도 이젠 진짜 백두대간 매니아가 되어가고 잆구 

나 생각하면서,“

채벽 S시 불이 켜지고 밖을 나가 보니 눈발이 제법 

굵어 졌다,

먼저 헤드랜턴의 상태부터 점검하고 채벽 눈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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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원개를 향하여 출발한다.

백두대간믜 시작은 항상 무덤을 끼고 돈다, 무덤이 

명당자리 라면서 항상 명당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우 

리는 복받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며 앞사람 굼 

둥이만 쳐다보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걸음을 개록 

한다.

여원개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팀들이 버스정류장란 

을 차지하고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고 둠반이 곤란한 

사람을 위하여 버스도 올라와 있었다.

눈은 이제 폭설이 변하珂 눈보라를 일으키며 앞길 

을 가로막는다.

정류장만을 간신히 분양 받아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고 막걸리가 있는 매요를 향하여 줄발,

백두대간믜 어려운 점은 끊어궐 듯 이어 지는 길을 

찾아 우리의 산맥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가이드의 변 

을 귓가로 홀리 며 혼자 찹석한 4몀이 조를 짜서 무거 

운 발걸음을 옮긴다.

한 친구 왈 눈이 오는 날 초은 점은 입을 벌리고 

잆으면 눈이 입으로 들어와 목마를 새가 없다나,

산천수목 구경할 겨를도 없이 앞사람믜 발자국을 

따라 눈과 바람을 맞받아 格면서 고남산을 넘 어 힘 

겹게 매요에 도착하니 매요의 휴게소 할머니가 마련 

해준 찌 개에 막걸리 파티가 벌어져 눈길을 해쳐온 사 

람들의 허기를 채워준다,

백두대간 좀주 중에 이런 날은 오늘 밖헤 없다는 

이구 대장믜 넉 살을 농담으로 생각하며 변거푸 3석잔 

을 들이키고 나니 이젠 눈이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눈사람（눈으로 뒤덮혀 검은색 둠산복이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보인다,

매요 휴게소의 할미 는 백두대 간 종주군들을 위하여 

항상 막걸리를 준비하고 계시 다나, 백두대간 종주중 

취 발유식수 & 막걸리）를 보충할 수 以는 공은 할미 

가 계시는 이곳뿐이라고 할머니는 넋두리를 하시면서 

다시 끓인 찌개를 듬뿍 스테인레스 양개기에 담아 오 

신다.

이구 대장님이 그만 먹고 밥과 국이 있고 소주가 

잆는 사치개（오늘의 끝구간）로 향하여 줄발할 것을 

독록하여 보지만 술군들 발걸음은 거북이 걸음이다,

막걸리 석잔에 풀려버린 다리를 이끌고 마지막 고 

개를 넘어 가려니 숨도 차고 온 몸이 피곤에 지쳐오 

는 순간

기금까지 그렇게 앞길을 막든 바람이 자고 눈은 

함박 눈으로 변하면서 겨울산믜 비경을 눈 앞에 풜 

쳐준다,

마지막 고비를 향하여 나아 가는 나그네에게 힘을 

주는 눈꽃의 비경 이런 맛이 겨울 둠반이구나 생각하 

면서 마지막 힘을 내 어 사치재에 신고를 하고 오늘의 

마지막 구간인 지리산 휴게소에 도착한다.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가음 平듯한 마음으 

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 이 맛을 계속 느 

낄 수 잆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산을 찾아 갈 수 있 

기를 빌어본다,

덕분에 친구도 사귀고 산을 배우면서 삶을 다시 생 

각해 보는 나름대로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제2구간 좀주 보고를 마칩니다,

제1차 총주 보고를 하면서 백두대간헤 대해 나름대 

로 조사 • 정리한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우리 산맥헤 

대해 조금이라도 참고과 되 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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